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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구조 모형 구축

이하나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Korea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nce

Ha-na Lee
Department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이 연구는 2016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ps)의 자료 중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본인 1881명 중 응답률이 불충분한 101명을 제외한 1780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와 Amos Program 2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 검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평가는 X² 통계량, GFI, AGFI, CFI, IFI, RMSEA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우수한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며,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탄력성, 또래관
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혼합형 중재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unified structural model that defines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hat affect Multi Cultural Acceptance (MCA) for adolescents. This study was performed using the dataset from the 
2016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PS). We analyzed the survey result from the dataset at the 0.05
significance level using the SPSS and AMOS version 22 program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sev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participants by a descriptive analysis method that adopted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 method to verify the fitness of the hypothetical model and the hypotheses therein. In addition, we applied
the χ²-test, GFI, AGFI, CFI, IFI, and RMSEA to show the fitness level of our structural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our proposed structural model demonstrated a fine fitness level. We found that key factors that affect MCA for
adolescents were ego-resilience, peer relationships, and sense of community. Overall, the results of our study indicate
that combinational intervention is needed to help adolescents lift their ego-resilience, as well as to develop peer 
relationships and a sense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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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영입, 

외국인 유학생 및 조선족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1].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에 의하면 우리

나라 다문화 가구는 총 278,036가구로 전체 가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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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만 9세부터 24
세의 비율이 2012년 조사 대비 24% 증가하여 다문화 아
동 및 청소년, 성인 초기의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주었다[2].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사회로 하여금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아닌, 공
존과 조화를 위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3]. 특
히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는 

국가적 차원의 상호 공존을 위해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

으로 여겨진다[4,5].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9

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Management Development)의 5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에서 매우 낮은 순위인 56위
를 나타내었다[6]. 이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
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다문화 수용성을 증
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인지가 형성될 시기이며, 발달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관점으로 사회화 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

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국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다문화 수용

성을 함양시키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적 차원에

서의 상호공존을 위해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청소년기에 요구되어지는 교육적․사회적 과제라 볼 수 

있다[3,7].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다문화 가족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4만명 이상으로 보고되
어지며[8], 현재는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의 자녀들이 청
소년으로서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고한다[8,9].
즉 다문화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함

께 성장하는 친구로서, 공동체로서 어우러져야 할 것이
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이라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태도 변화는 현재 관계뿐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의 구성

원과의 관계정립을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

화에 수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의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어진다

[10].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타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외부 환경에 대

한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으면서 다양한 상황에 잘 적응

한다고 말한다[11]. 특히 이러한 특성은 타인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다문화 수용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1,12]. 또래관계 또한 청
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며[13], 이는 다양한 학교 환경을 자신에 맞
게 수용하고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하

였다[13].
한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동

체 의식은 또래집단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동질감 및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관
심, 존중하는 능력을 높인다고 하였고[14], 이러한 공동
체 의식의 특성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수용하는데 있

어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15]. 이외에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로 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보고하였다[16,17].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논문은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

다[18].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

하며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적 환경을 수용하고 조화롭게 살아

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하여 이를 구조화하고, 다문화 수용
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다문

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 의해 확인된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요인들을 포함한 구

조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자료를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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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3)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인과관계 및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7차년도(2016년)[19]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자아탄력성, 공동체 의식, 또래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다
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자료를 사용하였다[19]. 본 연구의 연
구 대상자는 2016년 7차년도의 표본으로 추출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1881명이며, 이들 중 결측값이 포함된 응
답률이 불충분한 대상자와 불성실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자 101명을 제외하여 1780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
였다. 

2.3 연구 도구 

1) 다문화 수용성 도구 

본 연구의 다문화 수용성은 Yang과 Jung[20]이 제작
한 다문화 수용성 도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19]에 의해 수정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다
문화 수용성 도구의 문항들로는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
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
경이 다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
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
화 수용성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있어 분석을 위하여 

역채점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수용성 도구의 Cronbach's α= .83이었다.

2) 공동체 의식 도구 

본 연구의 공동체 의식은 Kwon[21]이 제작한 공동체 
의식 도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19]에 의해 
수정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공동체 의식 도
구의 문항들로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
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
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있어 분석을 위하

여 역채점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동
체 의식 도구의 Cronbach's α= .72이었다.

3) 자아탄력성 도구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an[22]이 제작
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Yu와 Sim[23]이 번역한 도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19]에 의해 수정하여 재
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자아탄력성 도구의 문항들로
는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
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
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어 분석을 위하여 역채점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 도구의 Cronbach's α= 
.83이었다.

4) 또래관계 도구 

본 연구의 또래관계는 Armsden과 Greenberg[24]가 
제작한 또래애착 도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19]에 의해 수정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또
래애착 도구의 문항들로는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대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점 Likert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에서
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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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분석을 위하여 역채점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또래관계 도구의 Cronbach's α= .82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7차(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19] 자료를 이용하였
으며 원시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절차에 따라 제공 

받았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2010년부
터 2016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발달해가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개인발달 영역과 환경발달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발달 영역에서는 신체발
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환경
발달 영역에서는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지역사
회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 수용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

합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7차(2016년)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의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에서 12월까지로 
16개 시･도를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의 지
역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집락으로 나누어 조
사하였으며 면접조사 후 조사 사례품 지급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2와 Amos Program 22
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로 신뢰
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SPSS 22 Program의 
Pearson’s correlati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4)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검증은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하였으
며 모형 적합도 평가는 카이제곱 통계량, GFI, 
AGFI, CFI, IFI, RMR, RMSEA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
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875명(49.2%), 여자가 905명
(50.8%)이었다. 종교를 가진 경우는 479명(26.9%), 가지
지 않는 경우는 1301명(73.1%) 이었으며, 경제 수준은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1127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로 
전국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청소년
의 현 살고 있는 대상 지역은 경기도 274명(15.4%), 경
상도 252명(14.1%), 전라도 194명(10.9%)의 순으로 나
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80)

Characteristics Items n %

Gender
Male 875 49.2

Female 905 50.8

Religion
Religion 479 26.9

No Religion 1301 73.1

Economic 
status

Poor 325 18.4
Moderate 1127 63.3

Good 328 18.3

Location

Seoul 161 9.0
Busan 109 6.1
Daegu  126 7.1
Inchon 108 6.1

Gwangju 69 3.9
Daejeon  82 4.6
Ulsan 81 4.6

Gyeonggi-do 274 15.4
Gangwon-do 54 3.0

Chungcheong-do 187 10.6
Jeolla-do 194 10.9

Gyeongsang-do 252 14.1
 Jeju-do 83 4.7

All 1780

3.2 측정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는 표본의 정규성 평가를 위해 평균, 편차, 왜
도, 첨도를 분석하였다(Table 2). 
서술적 통계에서는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0이상

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보고, 일변량 첨도의 절
대값이 8.0-20.0까지를 극단적인 첨도라고 본다[16]. 본 
연구의 분석결과 극단적인 왜도, 첨도를 나타내는 값이 
없어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연구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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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Skewness Kurtosis
Multi-cultural Acceptance 12.4±2.31 -.106 -.196

Sense of community 11.7±1.99 .017 .457
Peer relationship 28.2±3.79 .156 -.013
Ego-Resilience 39.8±5.43 .058 .70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                                                     (N=1780)

Ego-Resilience Peer relationship Sense of community Multi-cultural Acceptance
Ego-Resilience 1

Peer relationship .348** 1
Sense of community .351** .266** 1

Multi-cultural Acceptance .277** .221** .351** 1
**p<.0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                                                          (N=1780)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β)

C.R p SMC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Peer 

relationship Ego-Resilience .337 10.640 <.001 .113 .337
(.002) - .337

(.002)
Sense of 

community Ego-Resilience .417 11.376 <.001 .174 .417
(.002) - .417

(.002)

Multi-cultural 
Acceptance 

Ego-Resilience .064 1.975 .048

.216

.064
(.045)

.216
(.003)

.279
(.002)

Peer 
relationship .237 8.536 <.001 .237

(.002) - .237
(.002)

Sense of 
community .327 9.742 <.001 .327

(.002) - .327
(.002)

Fit   Indices for 
Hypothetical Model

χ2=1214.06, df=147, p=.000, GFI=.930, AGFI=.909, CFI=.907,
IFI=.907, RMSEA=.064

Abbreviations: C.R.; Critical Ratio,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4.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C.R, SMC,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Hypothetical Model.

나타났다(Table 3). 

3.3 가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은 일변량 정규성의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25]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
을 선택하였다.
가설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카이제곱검정에서 카

이제곱이 1214.06(p<.001)으로 p값이 .05보다 작아 귀무
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에서 기각되었
다는 것은 모델을 채택할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니

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93, 증분적합지수인 수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90,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90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은 .06으로 나타나 최적모델기
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에는 총 

5개의 경로가 설정되었으며, 5개의 경로 모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에서 또래관계(β

=.337, p<.001), 자아탄력성에서 공동체 의식(β=.417, 
p<.001)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
한 설명력은 자아탄력성에서 또래관계의 설명력 11%, 
자아탄력성에서 공동체 의식의 설명력 17%였다.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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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은 자아탄력성(β=.064, p=.048), 또래관계(β
=.237, p<.001), 공동체의식(β=.327, p<.001)에서의 경
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
력은 21%이였다(Table4).
이상의 외생변수에서 내생변수로의 경로를 바탕으로 

한 가설모형의 최종 경로는 Figure 1과 같다.

3.4 가설 모형의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

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Fig. 1. The hypothetical model of the study.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효과분
석을 하였다(Table 4).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였으

며,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공동체 의식에서도 자아탄력성
의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 이였으며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다문화 수용성에 간접효과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다문화 수용성 관

련 요인의 직·간접 경로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모형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
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영향요인을 이용한 구조 모형 또한 우수한 적합도를 나

타내었다.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았으며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에 직접 효과(β=.064, p=.045)와 간접 효과(β=.216, 
p=.003)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oo[12]와 Park[26]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Kim과 Kim[11]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
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
는 자아탄력성이 다양한 외부 환경에 심리적 어려움과 

불안을 덜 겪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문화에도 긍정적인 
수용성을 일으키게 되는 특성과 관련된다[12]. 즉, 자아
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다양한 상황적 사건에 대한 

적응능력으로 스트레스, 역경 및 위험한 환경에도 건강
하게 적응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27]. 이러한 자아탄
력성의 특성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응능력

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 하게 반응하기 때문

에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를 일으키게 

된다[3,27]. 따라서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 탄력성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는 물론,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
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3].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237, p=.002), 이러한 결과는 Koo[28]의 연구에서 교
우관계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긍정
적인 또래관계는 사회성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결

과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도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다[13]. 
한편, Seo, Jo와 Kim[29]의 연구에서는 또래와 함께 

문화교류체험을 하는 것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

는 포옹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
성을 높이기 위해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교류체험

의 활동을 늘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는 청소년들
에게 단순히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문화교류체험
을 통한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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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β=.327, 
p=.002),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13,29]. 이러한 결과는 공동
체 의식의 특성 상, 개인으로서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의 집단의식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다문화 집단
에 대한 수용성이 자연적으로 높아져서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13].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나 행동을 이끌며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수용하는데 있어 촉진

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진다[14,30]. 즉, 청소년기에
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섞여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하여 공

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과 조화

를 이루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교

육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
로 구성원들과 토론하며, 공동의 문제를 던져주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

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1]. 
한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구조모형의 

설명력이 21%로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또래관

계, 자아탄력성, 공동체 의식의 3개의 변수를 채택하였
으며, 3개의 변수를 가지고 구조모형을 구축하였기에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설명력은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를 찾아내어 다양한 변수들로 구조 모형을 구축할 

때 높아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메타분석, 회귀분석 등의 연구방법으로 
찾아내어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 구조모

형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구조 모형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로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본 연구는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다문
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

다. 더불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
양한 문화를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

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공동체를 통해 서
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 의식, 청소
년의 심리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혼합형 교육 전략

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탄력

성과 같은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또래관
계,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 의식을 통한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에서는 또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 형성 프로그램

과 같은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고,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매체
를 통한 홍보나 캠페인 등의 체계적인 방안을 적극 도모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육관련 부서, 지역
사회, 국가 전체가 총체적인 접근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
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어 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자료 중 7차년도의 2016년 표본으로 
추출된 중학교 1학년 패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관련 경로를 검증하고자 수행

되었다[19]. 본 연구의 모형은 우수한 모델 적합도를 나
타냄으로써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기에 적합

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

였다.  
한편, 본 연구는 청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CYPS)자료 중 2016년 표본 추출된 
중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으로 일반
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19]. 이에 다양한 학생들의 
청소년으로 표본을 확보하여 모형을 검증한 후속 연구를 

제언해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며, 또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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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를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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